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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변화된 성별에 따른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 

차이분석과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력관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단순선형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일・생활 균형, 부모 자신감, 경력관리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

석에는 총505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성별에 따른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생

활 균형이 부모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차원의 경력관리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인력 활용 및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기업의 노력 등에 관한 실용적 시사점 등을 제안했다.

주제어 : 일・생활 균형, 성별, 부모 자신감, 경력관리, 맞벌이 부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 to work-life 

balance(WLB)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LB on parenting confidenc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career man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LB and parenting confidence. 

Through SPSS 18.0, the model structure was tested between WLB, parenting confidence, and career 

management by a t-test, regression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est. A total of 505 cas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WLB by gende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LB and 

parenting confidence. Third, it was found that career manag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LB and parenting confidence.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married female 

workers and the importance of WLB in the organiz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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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2.8%로 남성 72.6%에 비해 19.8%p 정

도 차이가 나지만, 20년 전인 2000년 여성경제활동 참

가율 48.8%에 비해 무려 4%p 상승한 수치이다[1].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과거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중단을 겪는 경력단절여성의 수(2014

년 216만명에서 2020년 150만명으로 감소)도 매년 줄

어들고[1], 동시에 맞벌이 부부 숫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

작했고, 특히,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는 일・

생활 균형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개인의 삶 영역 간의 균형을 말

하며,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일・생활 균형

에 관한 주요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힘들고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낮은 삶의 만족도, 우울감, 낮은 업무성과 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2][3]. 예를 들어 Kamara와 

Fasana(2018)는 다양한 역할 수행 시 역할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해 갈등을 겪으면 낮은 조직만족도 및 높은 이

직의도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2]. 반대

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보람도 얻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5]. 즉,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회사에서는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확

산으로 회사와 가정에서 모두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듯 많

은 연구가 추진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

구는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일・생활 균형을 통해 남녀 직장인이 겪는 

인식수준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 더군다

나 기존 일・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는 직장인이라는 역

할에 초점을 둔 성과, 즉, 직무만족, 삶에 대한 만족, 업무

몰입, 이직의도 등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점에 주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특정 성별이 겪는 문제가 아

니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남성은 가족을 봉

양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의무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일・생활 균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며 결국 일・생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거나[4] 반대

로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어려

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회사 일과 

가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남성에 비해 일・생

활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6]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 변화된 일・생활 균형문화, 남성

의 가사 및 육아활동 참여 증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일・

생활 균형에 대한 남녀 간 인식수준 차이가 있는지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일・생활 균형의 성과로 가정에서의 역할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존 일・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는 

직무몰입,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과 같이 직장인으로서

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연구가 

일・생활 균형이 양육 번아웃(burnout)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있지만, 부모 자신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부족하다[4]. 가정에서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생활 균형과 가정에서

의 부모자신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 개인

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기업에게도 중요하다

[7][8].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경우 일・생활 균형을 통해 직

장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가

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희망한

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종업원이 조직의 지원을 인식했을 때 조직의 지원

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에 더 몰입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조직차원에서 제공되는 경력관리 지원의 중요성

을 살펴보고 경력관리가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개인 영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

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

식수준이 서로 다르다[9].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르면 남성은 가장 혹은 집

안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여성은 가사를 책임지고 

아이나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다. 이러한 성역할은 근무시

간을 결정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 그리고 아이를 가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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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

들은 여성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을 위해 유연근무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남성은 가족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부부 모

두가 일하고 있을 지라도 여성은 가정일과 아이돌봄 등

의 일을 해야 하므로 남성에 비해 두 배의 일을 해야 한

다[10]. 그래서 여성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7][11]. 

Persson과 Håkansson(2018)은 필리핀 남성과 여성

이 일・생활 균형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

는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는 회사업무와 아이돌봄과 가정 

내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일・생활 균형 문제

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12]. 즉, 여성근로자는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일과 개인 영역에서의 삶을 병합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

별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경험과 느끼는 어려움

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에 Sav 등(2013)은 남성

은 가족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의무감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일・생활 균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일・생활 갈등을 유

발하게 된다고 했다[13]. 

일・생활 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표현되기보다는 일이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여성은 집에서 가족과 더 많

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는 문화적 기대감의 희생양으로

써 남성보다 일에 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4].

하지만 출산율의 지속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부

족으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

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 일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기업 내에서의 일・생활 균형문

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점차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인식되고 있

고[15],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욕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2012년 

44.0%에서 2019년 46.0%, 2020년 45.4%로 전반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성별 분업에 따른 이분법

적 역할분담 구조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의 가사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7]. 오늘날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생활 균형에 관해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성(性)역할과 일과 생

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수준에 과

거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2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개인적인 영역 간의 균형에 대

한 개인적인 인식이며,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적절한 에

너지와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8].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일・생활 균

형은 두 영역 간의 최소한의 갈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일과 개인 삶의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한 영역에서의 긍정 혹은 

부정의 성과와 감정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웰빙과 전반적인 삶

의 질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5], 반면에 일과 생활의 갈

등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2][3].

일과 생활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이 많

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부모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업무경험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20].

선행연구에서 일・생활 균형 혹은 일・생활 갈등은 

일하는 부모의 정신건강,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아이 성

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1]. 일・생

활 균형은 부모 역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엄마로서의 

따뜻함과 온화함을 잃지 않도록 한다[22][23]. 반면에 많

은 연구에서 일・생활 갈등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개

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서 일・생활 갈등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

울, 그리고 피로감 등을 유발하여[2], 부모가 겪는 일・

생활 갈등은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등에 덜 참여하

는 등과 같이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24]. 또한, 일・생활 갈등은 부모 자기효능감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5],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

께하는 사회활동에도 덜 참여하게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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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은 자녀 양육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긍정적으로 전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2.3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경력관리의 조절역할

경력관리는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고 관

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한다[27]. 즉, 경력관리는 개

인적 차원에서 개인 스스로 하는 경력관리와 조직이 종

사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종업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

고 경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조직적 차원의 종사자 경력관리는 종업원의 경력을 계

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수준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말

한다[27]. 조직적 차원의 종사자 경력관리는 종업원에게 

업무관련 피드백을 주고 종업원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경력목표를 달성하

도록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은 종업원의 지식, 기술, 행동

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다. 능력개

발 기회는 회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기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업무성과와 종업원의 경쟁력에 대해 피

드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조직적 차원의 경력관리에 해

당된다.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은 자신의 강점과 약

점을 파악하게 하고 더불어 향후 경력개발을 위해 어떠

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직속 상사와 논의할 기회 또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의 종업원 경력관리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

의 경력개발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경력을 관리하고 실

행하도록 하여 자신의 경력목표가 어떻게 조직의 미래 

수요에 적합한지를 보게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적 

차원의 종사자 경력관리가 종업원의 태도(직무만족, 조직

몰입, 재직의도 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27][28]. 경력관리 지원은 종업원에게 업무역량도 키우

고 자신감 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

기 때문이다. 

평생고용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과 전직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오늘의 고용시장 환경을 볼 때, 기업차원의 경

력관리는 종업원들에게 일에 더 집중하고 하고 일에 대

한 열정을 유지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력관리기회는 종업원의 역량강

화와 가치를 높여 향후 이직 시 시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에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차원의 경력관리는 종업원에게 조직에서 가

치 있고 지속적 고용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고 이것은 가정에서도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경력관리 지원은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경력관리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의 분석모형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결혼한 유자녀 직장인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이 다른지 살펴보고, 일・

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 간

의 영향관계에서 경력관리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을 통

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설문대상은 기혼의 자녀가 있는 재직 근로자이

며, 설문조사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에 맞는 설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지 표지에 

응답자의 기혼여부, 맞벌이 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 설문참여를 제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하였다. 약 

1,000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총546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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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불성실

하게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총50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

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6.8% 

(287명), 여성이 43.2%(218명), 근속년수는 1년 미만 

19.6%(99명), 1년~3년 미만이 14.9%(75명), 3년~5년 

미만이 10.9%(55명), 5년~10년 미만이 18.6%(94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5.9%(131명), 20년 이상이 

10.1%(51명)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개인의 삶 영역사이 갈등의 최

소화 및 두 영역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29]. 즉, 일과 개인적인 영역이 서로 양립이 되고 

현재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에 대한 개인의 지각수준을 말한다. 일・생활 균형은 

Valcour(2007)가 개발한 5가지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

였다[30]. 예시 문항은 ‘나는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서 

시간을 잘 배분하고 있다’와 같다.

부모 자신감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

신감을 느끼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스

스로 믿는 것을 말한다. 부모 자신감은Gibaud-Wallstond

와 Wandersman(1977)이 개발한 척도[31]를 안숙영

(2014)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 자신감이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번역하

여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2]. 부모 자신감은 총 12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나는 아이(들)에

게 대부분 잘해주고 있다고 느낀다’와 같다.

경력관리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경력개발에 대한 비전

과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

하며, 측정 문항은 김문주 등(2015)이 일・생활균형과 

경력관리가 조정구성원의 성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33]. 

예시 문항은 ‘우리 회사는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

시킬 기회를 제공한다’와 같다.

3.3 분석방법

SPSS 통계패키지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관계, 탐험적 요인분석 등의 기초분석과 더불

어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단

순선형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simple slope 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조사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소 부족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회귀분석모델에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

석은 강력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델에 

활용된다[34].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는데 개발된 척도가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곳이나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35]. 

여전히 두 요인분석 방법 중 어떠한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36], 연구자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이 대부분의 경우 요인모델을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7].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자신감은 

12개 문항, 일・생활 균형은 5개 문항, 경력관리는 5개 

문항으로 분류되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전체 

분산의 68.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법을 

따랐다[38]. Harman(1976)에 따르면 요인분석 결과 가

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하는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총 

설명력의 50%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동일방법편의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재 부모 자

신감이 전체 분산의 39.58%를 설명하여 있어 동일방법 

편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

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이 .60이

상으로 (.91부터 .94까지)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2 참조).

4.2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과 더불어 측정문항 

간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정된 변수 

및 항목 간에는 정(+) 혹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009에서부터 .392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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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판별타당성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4.3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차이

성별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인식하는 수준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일・생활 균형

을 지각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남

성(M=3.33, SD=.78)과 여성(M=3.32, SD=.57)이 지각

하는 일・생활 균형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N

Work life 
balance F t(p-value)

M S.D

Gender

17.03** .193(.847)
Male 287 3.33 .78

Female 218 3.32 .57

Total 505 3.32 .70

Notes:  **p<.01

Table 3. T-test result

4.4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독립변수로 부모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분석결과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470, p<.00).

Parenting confidence

B SE B β

WLB .310 .041 .324**

R2 .324

F 55.81**

Notes:  **p<.01

Table 4. Simple regression test result

4.5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경력관리의 조절역할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경력관

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Aguinis 등(2011)이 제안한 위계적 회

귀분석 절차에 따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사

전에 제거하기 위해 우선 모든 독립변수를 평균중심화

Variables M S.D α 1 2 3 4 5

1. Parenting confidence 3.20 .68 .93 1

2. Work life balance 3.32 .70 .94 .324** 1

3. Career management 3.30 .79 .94 .392** .324** 1

4. Gender 1.43 .49 -.009 -.234** -.356** 1

5. Tenure 3.38 1.70 .162** .219** .210** -.317** 1

Notes: **p<.01, α = Cronbach’s alpha coefficient estimate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correlations                                           (N=505)

PC CM WLB

PC1 .664 .064 .197

PC2 .816 .181 .141

PC3 .827 .153 .033

PC4 .819 .176 .137

PC5 .736 .054 .066

PC6 .733 .130 .142

PC7 .806 .060 .072

PC8 .733 .205 .154

PC9 .584 .008 .016

PC10 .679 .027 .175

PC11 .794 .014 .092

PC12 .706 .163 .063

CM1 .103 .157 .842

CM2 .163 .199 .837

CM3 .106 .202 .855

CM4 .185 .124 .882

CM5 .164 .139 .853

WLB1 .117 .903 .117

WLB2 .163 .909 .113

WLB3 .089 .870 .264

WLB4 .075 .871 .188

WLB5 .242 .827 .175

Eigen value 8.71 3.84 2.48

Accumulative(%) 39.58 57.03 68.31

Notes: PC=Parenting confidence / CM=Career management / 
WLB=Work life balance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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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centered) 하였다[39]. 첫 번째 모델에서는 통제

변수(성별, 근속년수)의 영향을, 그리고 두 번째 모델에서

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모델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일・생활 균형×경력관리)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델 2에서 일・생활 

균형은 부모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β=.251, p<.01). 모델 3에서 일・생활 균형과 경

력관리 상호작용 항(β=.090, p<.05)은 부모 자신감을 정

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

합해보면,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의 영향 관계에

서 경력관리는 유의하게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ken과 West(1991)이 제안한 대로 회귀 기울기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simple slope test를 실시

하였다[40]. simple slope test 결과 경력관리 지원 수

준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simple slope = 

.349, p<.01), 경력관리 지원 수준이 낮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imple slope = .131, ns). 이 결

과들을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경력관리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3 Model 1 Model 2 Model 3

Control Var.
Gender
Tenure

-.179**
.155**

-.157**
.074

-.147**
.087

Indep. Var.
WLB(A)

Career 
management(B)

.251**

.155**

.251**

.139**

Interaction
A*B .090*

Total R2 .076 .184 .192

ΔR2 .076 .109 .008

F 19.442** 26.743** 22.451**

Notes: 1. N=516, 2. **p<.01, *p<.05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과거 일 중시 사회에서 일과 개인의 삶의 영역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생

활 균형은 모든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했

다.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

라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력관리 지원의 조절 효과를 실증분석을 

Fig. 2. Moderating role of career man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LB and parenting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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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

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맞벌이 부부의 성

별에 따른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성근로자 및 여성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인식하는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일・생활 균형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부모 자신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자신감 또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이 부

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회사에서 지원되는 경

력관리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 결과 경력관리 지원수준이 높을수

록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 일・생활 균형 인식수준 차이가 없

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

의 이유로 퇴사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여성인재의 유입을 

위한 인재영입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인력 부족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

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자녀돌봄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직무

몰입도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출

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의 경우 남녀 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즉, 남녀 모두 일・생활 균형을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인력활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투

입하여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장인의 일・

생활 균형은 조직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성과 향상에도 이

바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일・생활 균형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유발요인

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결

근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41][4].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는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긍정적인 부모 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작아지고[42],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등은 

다시 직장에서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개인의 일・생활은 상호의존적으로 일 영역에서 겪는 감

정이나 성과가 개인 영역에서도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과 부모 자신감 간의 영향

관계에서 경력관리의 조절 효과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보여준다. 평생고용의 개

념이 사라진 오늘날 근로환경에서 종업원은 이직과 전직

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

에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로는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역량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의 역량개발 지원은 

종업원에게 기업에 대한 더 높은 몰입감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경력관리 지원은 종업원의 장기근속 의도와 같이 

종업원 태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목표와 연관된 경력개발에 대한 명

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자

기계발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의 경우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역량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

이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역량개발을 통해 현재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조직에 대만 만족감과 몰입 증가로 이어

지고 이는 다시 가정에서 부모 자신감으로 연계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차원에서 종업원 역량계발을 위

한 외부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할 기회 제공, 온라인 교육

참여 시간 보장 등을 통해 경력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

다. 우선 일・생활 균형이 부모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나이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보다 자녀양육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대를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

터는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했다. 설문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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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따라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설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게다

가 본 연구의 결과는 한 시점에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결

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방

법 등을 다양화하여 연구결과의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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